
()북한바로알기() 

북한선교전략으로써 말씀치유 
(Logotherapy)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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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 이 전에， 동방 정 책을 추진하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총리는 통일은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공공연히 말하였으며， 

통일 직 전에 서독에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는 95%이상의 국민이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은 5% 

미만이었다. 특히 서독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1931년부터 15년간 지출 

된 통일비용은 총 l조 4，CXXl억 유로(1935년 환율로 2조 7，020억 DM, 한화 

약 1，7밍조 원) 이상이 통일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히 지출되 

고 있다1) .. 그러나 그렇게 서로가 열망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진 독일 통일 

이후 지금 서독과 동독 국민 %늘쪽 모두는 통일 이전 보다 오히려 더 낯설어 

지고 멀어져서 때% 이상의 서독인들은 동독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14% 

1) 평화문제연구소 “독일의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httn ‘ / IbloQ .naver.comlPost View 띠m끼기oQld=ina1983힘OQNo= 159262927 
2012년 9월20일 발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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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독인들도 서독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2 ) 

제도적이고 외적인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정신적이고 내적인 통일 즉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 후유증의 한 예를 독일의 통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정부로부터 주어지고 계획 

되어지는 사회주의 체계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생존해야하는 심리적 스트 

레스와 정신적 공허감은 동독인들의 자살률이 통일 전보다 10배 이상이나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3) 

남북한의 경우， 정상회담 이후 열린 통일의 물꼬는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결국 언제인가 남한과 북한도 통일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주체사상으로 획 일화된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있어서 통일 이후뿐만 

아닌 통일 이전에도 그들의 억압되고 상한 정신 체제를 염두에 둔 선교전 

략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요한네스 벨끄윌(Johannes Verkuyl) 은 “이데 

올로기는 특정된 한 사람 혹은 몇 명의 엘리트 그룹이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만드는 미래의 청사진이다”라고 정의하며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할 

사람들의 사상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 선교사가 행해야할 기본 임무라고 

주장한다 4)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칙이 

강요되는 공식 규범에 의해 모든 삶이 그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강한 억압과 통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결같은 보고 및 간증은 동독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압되고 상한 북한 주민들의 정신 체제를 보여준다 

(서동익 1995; 이순옥 1998; 장기홍 1993; 전철우 1994). 

25 Hans-Joachim 1\I1aaz,. “분단된 나라， 분단된 마음 그리고 통일의 과정" 연세 
대학교 통일연구원 한-독 학술회의‘ 2002년 4월 25일 심포지웅. 
3) 박갑두， “냥한과 북한의 관계성에서 본 북한사람들의 단체 적개심" i"남한 

과 북한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조화.J . 1993년 6월 한국 심리학 연합 

회 학술 세미나 

4) Johannes Verkuyl, Conte，ηψOlUry missiolo，양 (Grand Rapids, Michigan: 
Wùliam B. Eε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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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북한선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신 

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1)에서 가르치고 있는 헤셀그레 

이브(David J Hesselgrave) 의 미래선교학에 있어서의 심리 상담학과의 

연결은 훌륭한 선견자적 견해이다. 그는 트리니티 저널(T rini ty J 011111떠) 
의 “선교사 심리학과 상담"(Missionary Psychology and COLll1seling -

A Timely Birth?)이라는 논고의 결론에서 신학교는 이제 선교학과 내에 

심리상담학의 개설은 물론 목회심리상담학과에서 선교사 심리상담학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해서 본 소고에서는 “개개인 환자에 대한 존재론적인 분석이나 개개인 

의 본질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이 

다께라며 심리치유적 인류학을 주장한 프랑클(Viktor E. Fr뻐kl) 의 말씀 

치유(로고테라피) 이론이 한국 선교 통일에서 가질 수 있는 북한선교 전략 

의 한 가능성으로 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직접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과 현지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지 못하고 북 

한 이탈 주민들의 간증과 보고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연구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로고테라피의 여러 치유 요법을 상술하는 것은 생략하고 로고테 

라피의 이론이 가지는 북한 선교에의 필요성 및 가능성 연구에만 한정하 

려고 한다 

1. 북한 선교 전략에 있어서 로고테라피의 펼요성 

남북한은 비록 같은 뿌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지난 반세기 동안 

철저히 통제되고 반목(反덤)화된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특히 남한 사람들에 비해 더 

강한 억압과 통제 안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문화 충격으 

5) David ]. Hesselgrave, "j\,!Iissionary psychology and counseling - a timely 
b따h?" Trinity Joumal 4 Spring (1993): 81. 
6) Viktor E. Frankl. From death-cnmp to e.xistentialism: Psychiatrist's path 
to a new then이rJy (Boston: Bacon Press, 1959),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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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히버트(Pa띠 Hiebeπ) 가 주장하듯이 선교 전략 

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선교 대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적 상황 

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7) 

북한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깔뱅(Jolm C때vin)의 말을 

인용한 차영배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신앙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있기에， 심지어 미개인들도 종교를 가지지 않고는 살수 

가 없기에 북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현상으로서 김일성을 신으로서 신앙하 

고 있다는 것이다.8) 이씨 조선의 왕정이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철저히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 

리한 거의 신성에 가까운 왕에 대한 개념은 김일성 부자로 하여금 신앙적 

독재 체제를 용이하게 하였을 것이다. 

북한을 이탈한 이후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김현희는 북한에서 본인이 

사실상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신앙했었다고 고백하였다.9) 참으로 

북한 사람들은 어버이 수령을 위대한 지도자이며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이미지로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고 및 간증 

은 전해주고 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같은 보고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북한 전체 사회의 문화 및 교육 전반에 걸친 김일성 부자의 

숭배에 대한 주체사상의 조직적인 체제에 기인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어릴 적부터 탁아소 및 유치원 등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마다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향하여 감사하며 먹도록 교육하 

고 있고， 전체 교육 과정에서의 교과 내용은 사상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장기홍 1993; 문영수 1987). 

필자의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세뇌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북한에서 당원으로 사역하다 

7) Pa버 G. Hiebeπ， “The I111SS1이ogical implications of an epistemological 
shift." Theologiml Students Fel!αvship Bul!etin, March (1985): 14. 
8) 차영배. “기독교는 유일하다" 전호진 편 「성경과 신학‘ 한국 복음주의 신학 

회 논문 총고J (서울. 기독 지혜사， 1992), 132 
9)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J . (서울. 고려원， 199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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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이후 탈북한 이순옥의 보고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릴 적부터 주체사상이라는 획일 사상으로 세뇌되는지를 단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세뇌교육을 어디 특별한 이런 때와 장소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한다 이남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태교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 자 

리잡고 있을 때부터 、 엄마 자체 생각이 김일성한테 항상 충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충성해서 우리가문이 잘되고 빛을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산모 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가 

5달 정도 지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웃고 하여간 말귀를 알던 

모르던 같이 흉내낸다 아기들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가눌 때부터 I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라고 가르친다. 애들 

한테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해도 유치원에 

가도 탁아소에 가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만 생활 속에서 가르친다 

내가 세뇌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자연스레이 받게 된다. 그게 모태신앙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벌써 6강개월 정도 되어서 아버지 원수님 하게 되면 아이들 

이 하늘을 바라본단 얘겁니다. 앉고 있어도， 엽고 있어도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단 자체가 아이들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가르 

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10 ) 

그와 같은 전체사회 속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의 인격구조를 연구한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교수는 북한 소아 청소년의 인격 발달의 문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애착 이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어머니와의 조기 분리， 복수의 

10) Hun-Man 1m. "Docwnent text repoπ & c여ing report," Rφnned 

η1eolo밍cal Seminary PhD Field Research Report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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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이라는 경험은 애착 형성에 혼란을 주어 수동적 의존적 성향 

을 강화하거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지연시키고 폭력적 해결 방법 

을 사용하는 경향이 조장되는 등 정서적 발달이 불안정하거나 억제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 소련 스탈린주의 시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실제 부모보다 더 강력한 어버이 수령에 대한 의식은 피부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부모의 상과 갈등을 야기하여， 무의식에 양가 

감정을 조장할 가능성 이 크다 "11 ) 

민성길은 계속하여 북한 사람들이 소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통제 사회 속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남녀노소 전 국민이 수령과 당에 대한 

강한 의존심과 충실성을 세뇌 받음으로 내면적 상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북한 사람의 정치 인식의 근거가 되는 혁명적 수령관이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보고 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동일시하는 단순 논법의 

이론으로， 이를 인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령과 당， 인민은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 있어， 대중은 생명의 은인인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수령과 당은 강할 뿐만 아니라 옳고 선하고， 한없이 베풀어주는 존재 

이나. 개인은 받은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신념이 반복 학습되고 있다" 12) 

김일성 대학과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하여 침례신학교와 연세 

대학교를 졸업한 김명세 북한 이탈 주민은 그러한 내면적 갈등을 겪는 

북한 사람들의 정신 체제에 기독교야말로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1) 민성길， “북한 사람의 인격 구조" 11"통일 연구j 5권. (서울· 연세대학교 통 

일 연구원， 2001), 9 
12) 민성 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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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즉， 북한 사회에서 살던 북한 주민들이 신앙처럼 믿고 의지하던 

사상 체제가 없어진 사회의 정신 체제에는 기독교가 대안적 체제로서 대 

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13) 

북한 이탈주민들은 주체사상으로 획일화된 북한 사회를 유사 기독교 

사회로 규정하며 그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남한 기독교인들 

의 구역 예배 모임은 북한의 당 세포 회의와 같으며， 기독교인들의 성령 

체험은 북한 사람들이 수령을 한번 만나는 것과 같고， 주일 예배와 고백은 

한주에 한 번씩 자기비판을 하는 생활 총화와 같으며， 기독교인들의 기도 

와 찬양은 김일성 부자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같다는 것이다14 ) 

와그너 (Peter Wagner)는 어느 선교 대상국의 국민이 급박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를 겪으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빠른 수용력 

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언제든지 급진적이거나 극단적인 사회와 정치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 안에 있는 교회들은 급성장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해 오던 주변의 사회가 붕괴되거나 급변할 때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릴 새로운 근원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에 노출되어 있게 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자신들의 공동체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통합시키는 분이 

시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15) 

특히 사상적으로 통제되고 억압받던 사회가 붕괴되거나 급변하게 되어 

그들을 억누르고 통제하던 사상 체제가 들려지면 그러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던 국민들은 아주 강하게 복음에 수용적이 된다고 와그너는 주장하는 

- 13) 김명세. 1997. “교회를 향한 탈북자들의 속 이야기" ü목회와 신학J 6월호 

(1997): 61. 
14) 조갑제， 정호성 r김현희의 하느넘J . ( 서울‘ 고시계， 19\X)), 200-211 
15) Peter C. Wagner, Frontiers 띠 missionary stmte.밍I (Chicago: 1-.11αxly 

Press, 197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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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6) 만일 와그너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북한 사회 야말로 통일이 오거나， 

혹은 그 이전에 그들을 강하게 통제하던 사회주의체제 혹은 주체사상적 

체제가 붕괴하게 되면， 가히 폭발적으로 복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북한의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인 박승덕이 

“주체사상은 북한을 지탱해주고 있는 유일한 사상체계” 라고 천명하듯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상체제로 획일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17 ) 

벨커(Thomas J Belke)는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체사상은 북한의 삶 모든 면에서 선 

과 악을 구분하는 유일한 척도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18) 그와 

같은 주체사상이 붕괴된 상황이 오면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커다 

란 수용성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와그너의 이론이다. 

그러나 필자가 북한 이탈 주민 18명과 남한의 북한 연구가 4명의 인터뷰 

한 내용을 NVIVO 인류학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주체사상 체제하에 

살던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수용성의 가능 여부 및 반응에는 긍정 

적인 요소와 함께 부정적인 요소도 양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북한사람들이 그러한사상 체제가붕괴된 

이후 기독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오히려 

주체사상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거부하고 

회피할 것이라는 양극단적 반응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주체사상 

과 기독교를 비교하여달라는 필자의 질문에 응답한 두 명의 북한 이탈 

주민과 두 명의 남한 전문가가 보고한 인터뷰 내용을 대표로 소개하면 

16)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가 그들을 

억압하던 대상이 마침내 없어지게 되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아주 높은 수용성 
을 보인다 사회주의 사상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적합한 의미의 내용으로 복음 

을 듣게 되면 의심할 바 없이 수많은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 사상에서 그리스도 

를 택하게 될 것이다" (Wagner, 114-15). 
17) 박승덕， “주체사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 li기독교와 주체사상J (서울: 신앙 

과 지 성 사， 1ffi3), 100. 
18) Thomas ]. Belke, Juche A αlTistian stud}’ ‘f North Korea's state 
religion (Bartles、rille， OK‘ Living Sacrifice B∞k α1m탱ny， 199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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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다 

북한에서 군대 장교로 생활한 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의 유사 기독교 

체제인 주체사상 체제가 북한 주민들이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전도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쉬울 수도 있다 북한은 김부자 

를 신처 럼 모셨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북한 

사람들이 김부자에 대한 열정이 더 크다. 남한 사람들은 3대가 예수 

를 믿는 특별한 집안이 아닌 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내님을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어딜 가나 불이 안 들어오는 시골의 작은 마을 

까지도 태어났으면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부터 알아야 되니까 사실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을 그대로 틀 바꿔서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어 

려운건 없다. 딱 같다. 이름만 다르다 "19 ) 

그러나 그와 반대로 북한에서 정보부원으로 활동한 한 북한 이탈 주민 

은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데는 크게 세 가지 장애적 요소가 

있다며 북한의 주체사상 체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쪽 기독교를 선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치명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는 오래 동안 그런 주체사상이라든가 수령 우상화에 젖어 있다보니 

까 그게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다시 어떤 사상이라든가 종교에， 그쪽 

사람들에게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였기에 그런 것들을 다 

시는 갖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그런 것들에 

질릴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다. 둘째로 어려서부터 원하지 

않는 조직생활이 습관 되다 못해 질리다 보니까 교회라는 어떤 교회 

에 나가서 마치 내가 조직생활을 하고 또 다는 새로운 조직에 예속되 

19) Hun-Man 1m,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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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反)종교 

특히나 반(反)기독교 교육이다 북한에서는 불교에 대한 반불교적인 

교육을 제 생각에는 우매하다는 생각뿐이지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반기독교 교육이다.6 . 25때 북한이 미국에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볼 때는 다 이긴 전쟁을 미국 때문에 

졌으니까 뜻을 못 이룬 것이 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기독교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나쁘게 선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사랑이요 박애요 하면서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대포를 들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다.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들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를 나쁘게 생각한다 "2이 

신경 정신과 의사로서 중국 과 북한 국경 지대에서 숨어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방문 치유하고， 남한에 정착해 살며 신경 정신적 장애를 호소해 

온 북한 이탈 주민을 상담했던 이성훈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북한 사람들은 신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록 무신론이 

지만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하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그들은 아주 빠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 

정을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적인 체제 속으로 변환시키는데 

아주 익숙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점이 되고 위험합니다. 그들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상 체제 

안에서 김일성이라는 그들의 신을 사회 체제 안에서 만난 것이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접하게 해주 

는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지배자로부터 상 

처를 받고 유린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 

20) Hun-Man 1m,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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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의 폼을 입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북한 사람들의 세뇌된 선지식과 개념 그리고 경험이 오히 

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 

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강한 종교 단체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 

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 우상적인 방법을 가지면 

거부할 것입니다 "21) 

김일성은 사망했으나 오히려 그렇게 죽음으로써 진짜 신이 되어 북한사 

람들을 보호해주고 북한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며 김일성을 제사하고 

숭배하도록 한 북한 주체사상의 실상을 이반석은 북한을 국가의 개념보다 

는 사교적인 집단으로 볼 것을 주장하며 북한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갚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물들어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의 통치자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 김정일은 북한의 

신성한 지도자이며， 신격화된 김일성의 아들이고， 그가 대꾸해야 할 

어떠한 실체나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과 

김정일 숭배는 사교(!Jß敎)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여러 

속성들과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북한을 나라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교집단과 동일시하여 취급하는 것이 외국이 보다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공식화하고 집행하기에 바람직하며， 차후의 단계는 그러 

한 사교집단이 폭력적인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적인 사교집단은 전형적으로 온건한 사교집단과는 정 

반대의 가장 극단적인 속성을 취하고 있다. 이라한 속성은 죽음， 대혁 

명， 또는 폭력 등에 춧점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특성이 있다. 

폭력이나 목숨을 건 개인숭배는 앞으로 다가올 대혁명을 위한 것이 

21) Hun-NIan 1m,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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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러한 때를 준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가장 과격한 사교집단 

의 양상을 띠고 있는 북한은 수년간의 북한 전역에 걸친 기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22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인 민성길은 강하게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 사 

회에 살아야하는 북한 사람들은 분노， 피해의식， 상실감， 무력감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침체와 우울증 같은 소위 신경성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 

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북한 사회는 이러한 학습된 무력감이 학습되고， 지배하는 사회로 

보여진다. 북한 사람의 지친 듯한 무표정한 얼굴 표정， 말이 적음， 

통제된 신중한 언동，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라앉은 듯한 사회 분위 기 

등은 우울증이 사회 전체에 산재하고 있음을느끼게 한다.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면，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듯이， 분노와 공격성의 극치 

로서 ‘너 죽고 나 죽자’하는 심정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적을 공격하 

거나， 차마 남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화살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 결과， 자학이나 자해 또는 자살하기도 하는데， 이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응의 예가 된다" 23) 

그와 같이 억압되어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적인 정서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적대 세력에 해당하는 

사탄과 그에 소속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듯 기독교를 적대세력으 

로 대적하고 미워하도록 세뇌 학습받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사람들은 

무신론적 사회주의로 그 사상이 무장되어있기에 기독교의 유신론적 변증 

으로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로고테라피를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억압되고 통제되어 획일화된 주체사상 체제 사회에 살면서 가지게 될 

22) Hun-Man ùn 91. 
23) 민성 길， “북한사람의 인격구조" r통일연구」 제5권 2001,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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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신적 장애 특히 삶의 궁극적 의미를 상실한 북한 사람들에게 궁극 

적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로고테라피는 훌륭한 치유적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선교 전략으로서 로고테라피의 가능성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에서 그 명칭을 따온 로고태라피의 근본적 

인 이론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생을 살면서 쾌락을 추 

구하거나 고통을 피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이라 

는 존재는 설령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의미가 있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24 ) 

프랑클(FranklJ의 의미요법 이론에 의하면 “삶의 의미는 주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이다.“25)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 

이 생존하는 삶의 근본적 가치 세 가지 중 한 7}.지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생의 의미는 곧 자신이 

해야 할 사역에서 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창작적 가치’(creative v머ueJ ，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거나 의미있는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J, 그리고 인생의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의연한 태도로 그 고통을 맞는 ‘태도적 

가치’ ( attitudinal v려ueJ로 분류한다.26)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극도로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독특한 내면적 어려움들 외에도 피할 

24)때cr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 on to 
logotherapy (New York 찌Tashington Square Press 1984), 136 
25)Vitor E. Frankl ηe wiU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8), 62 
26) Viktor E. F ra뼈， Nl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vVashington 벼uare Press 198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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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정서를 들라면 ‘한’(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공통정서로 한을 일반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자 

신의 감정에 따라 눈물도 마음대로 흘려서는 안 되는 철저히 통제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아야하는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한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을 정신세계의 

갚은 곳에 존재하는 정신 심리의 실재(實在)로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치유 

하는데 있어서 심리학을 적합한 도구로 인식한 이재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이란 억눌린 사람들이 갖는 쌓여진 증오심， 피해의식， 좌절감， 

허무감， 분노， 적개심， 슬픔， 무력감， 원망， 서러움이다. 한이란 위의 언급한 

모든 감정 이 복합된 감정 이다"2ïJ 

즉， ‘한’을 피할 수 없는 한계에서 내면에 적재된 고통이라고 정의한다변 

로고테라피를 개발한 유대인 심리학자 프랑클은 그 ‘한’을 깊이 체득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중 아우슈비치 수용소를 비롯한 

독일 수용소에서 본인은 물론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로 

고테라피를 적용해 그들이 당변했던 극한 내면적 고통과 한의 문제들을 

자신들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훌륭하게 극복하게 하였다. 

북한 선교 전략의 필요성으로서 그리고 가능성으로서 로고테라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왜 다른 여타 정신심리학보다 프랑클의 로 

고테라피를 우선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겠다. 

프랑클은 프로이드나 다른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아닌，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따라 정해진 결과를 내는 너무 기계론적이며 목적 

론적인 존재로 취급하였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 

적인 소중한 내용들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한다28 ) 심지어 신경정신과 의사 

27) Jae-Hoon Lee, πle Eχplomtion of the Inner Wounds-Han, (Atlanta: 
Scholars Press. 1994), 정O. 

28) Viktor E. Frankl, Logos and existence in logotherapy. American ]oun1al 
of Psychothempy 6, no. 1 ( 1앉j3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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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내지는 현대의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직자들에게 가 

서 상담해야하는 생의 존재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프랑클은 주 

장한다 29) 

그러하기에 로고테라피 학자인 트위디(Don외d Tweedie) 는 로고테라 

피가 비록 기독교 인류학은 아니지만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타 세속적 심리학과는 다른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술적인 개념으로 로고테라피는 비록 기독교 인류학은 아니지 

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같은 강조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로고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자료들을 보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 단정적이고 함축성 있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은 오로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프랑클 

의 인류학 즉 사람을 그와 같이 경험적이고 존재론적 분석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성경에서 확인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큰 보탬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라는 것이 드러 

나는 것이다 "3OJ 

로고테라피가 여타 세속적 정신심리학과는 달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영 

적인 존재로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 

적 질환들을 어릴 적 경험했던 이드(Id)와 자아(Ego)의 충돌의 산물로 

보고 사람을 쾌락을 쫓는 존재로 혹은 권력을 쫓는 존재로서 삶의 고통이 

라는 것은 가능한 피하거나 떨어내 버리려고만 하는 다른 여타 세속적 

심리학 이론과는 다르다. 삶의 고통의 의미를 오히려 사람이 그 고통의 

29) Viktor E. Frankl. "The concept of m뻐 in psychotherapy," Pastoral 
Psychotherapy, 6, No. 58 (1995 November): 16. 
30) Donald Tweedie, Logotherapy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1), 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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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강하게 존속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프랑클의 주장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고통의 

생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하는북한사람들에게 의미있는접근점이 될 

것이다. 또한 로고테라피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신앙적인 

변증이 아닌 논리적인 논증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왜곡된 삶의 의미를 논리적인 논증에 의해 세뇌 학습된 북한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북한 이탈 주민들 전부는 거의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이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동일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람이란 가장 발달된 물질세계 발전의 특출한 산물로 

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3대 본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생존해나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뇌 

의 뇌수와 같은 수령의 명령을 받드는 관계인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는 

이론으로 발전되는데 그 이론은 곧 사람에게 있어 사회 정치적 생명31)이 

사람을 수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주체형 사람으로서 특징지어 주는 

영생이라고 하며 사람은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주는 수령을 뇌의 뇌수로 

서 존중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사람의 존재 의의를 보도하고 있다. 

프랑클이 주장하는 사람의 생의 의미는 만들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주체사상에서는 북한 사람들 

에게 사람의 생존 의미를 강제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강제로 주어진 삶의 의미는 필자가 인터뷰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고와 같이 그러한 사상을 강요하는 체제가 없어지자 삶의 본질적 의미 

를 상실한 갚은 공허감과 분노라는 상처만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 

31)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육체적 생영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 
진다 육체적 생명이 생명 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 (한마당 편집부 1988, 19) 

북한선교전략으로써 말씀치유(L야jOtherapy)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임헌만 221 



수 있다. 

탈북한 이후 남한에서 남북통일연구원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김명세의 

말은 모든 것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나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 동안 

신뢰해 왔던 김일성 부자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인한 분노가 어떠할 것인 

지를 미루어 생각하게 해 준다: 

“북한에 살면서 북한의 이념적 삶에 한이 있지요. 북한이 지상낙원 

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네요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언론 매체가 북한 전체를 

안 밝히기에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며 역사의식이 없습 

니다. 북한사람들이 서울의 현실을 보면 속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최소한 백성을 생각하나? 

얼마나 인민을 많이 들먹이고 이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 잘 아는 김씨가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는 중앙당에서 

김정일 측근이었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장래가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데 출장 목적은 김일성과 김정일 건강 기구를 사러 

다닌다 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그런 사람을 개인 김씨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32 ) 

중국과의 무역 관계로 북한을 나온 이후 북한의 실체를 깨닫고 탈북한 

김대호 북한 이탈 주민은 유물론적 사고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 

의 사고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 무역 관계로 갔다가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헛된 것을 추구했고 내가 너무나 빨장다는 생각이 들었죠. 

스물 셋에 당원이 되어서 김일성이 최고인줄 알고 살았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진실은 분명하죠. 그건 한순간이죠. 분명 

한진리니까요 유물론이란내가보고 만진 것 이외엔 믿지 않는 것이 

32) Hun-Man 1m,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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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4차원 5차원은 추상적인 것으로만 간주 

하죠 33) 

김대호의 말과 함께， 북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도록 

세뇌 학습되고 있기에 종교라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남한의 북한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고태우의 논 

증은 로고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북한 선교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정) 즉， 로고테라피는 기독교 변증학이 아니면서도 그 이론 체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의 물질사관에 의해 

세뇌 학습되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증해 보이는 로고테라피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프랑클은 

차원 이론(φnensional theory)에서 영적인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연극 무대에 한번이라도 서 

본 경험이 있다면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 밝은 조명으로 인해 

관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와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면 

서 숨겨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환히 바라다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듯 주님께서 만드신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꽁) 

그뿐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학습 받은 북한사 

33) HW1-Man 1m, 없O. 

34) 고태우， “북한의 종교" 1"북한의 이해J (서울: 집문당)， 199. 
35)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l1s 
of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àn Library 1988) , 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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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프랑클의 저서 여러 부분에서 논증되고 있는 ‘차원이론’(마nen 

sional theoη)은 훌륭한 기독교 변증이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선 위에 직각의 선들을 그리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2차원의 종이 위에 그려진 구부러진 선 위에 그와 같은 선들 

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해한 것입니다. 수직선이라는 것은 접하는 선 

이 직각이 된다는 뜻인데 구부러진 선 위에 그와 같이 수직된 선들을 

수평되게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2차원의 종이 

위가 아닌 만일 3차원의 공칸을 생각한다면 구부러진 선 위에 평행 

되게 수직된 선들을 그리는 것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세계와 차원이 다른 신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 

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높은 차원에서는 완벽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공룡의 발자국에서 우리는 다이노사우르스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에서 

초자연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추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 

나님은 화석이 아니십니다 "36) 

프랑클의 ‘차원 이론’에 의하면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의 차원이 다르 

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인간 지혜의 기초이기에 만일 풀리지 않는 문제 

가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인간 세계 차원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인간 차원의 낮은 한계성을 지적한 

다 37) 

36) Viktor E. Frankl, πl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rotions qf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없y 1988), 146-48. 
37) Viktor E. Fra띠<1， πle ωill to møαling: Foundations and Qpplimtions 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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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로고테라피 학자인 레슬리 (Robert C. Les!ie)는 로고테라피 

개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적용하고 연구한 그의 책 『예수와 

로고테라피』 에서 로고테라피를 평가하기를， “현재 존재하는 정신 치유 

학문 세계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철학과 상담의 방법을 제공해주는 가장 

뛰어난 학설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한디.38) 

미국 미시시피 빌락시 해안에 위치한 미국 국군병원 의사이며 로고테라 

피 학자인 크럼보그(]ames C. 띠n빠gh)가 삶의 공허감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미치유를 하다보면 언제나 자신의 삶의 궁극적 의 

미인 영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서술한 주장은 로고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북한선교전략의 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생의 의미를 찾을 때는 언제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고테 

라피로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낮은 물질적 차원의 인간 존재 

의의와 구분이 되는 높은 영적 국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고테라 

피 안에서 영적인 것은 사람 존재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39) 

나가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철저히 억압되고 통제된 북한 

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 

이고， 정연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에 의해 세뇌 학습되어 

살고있다 

로고테라피의 북한선교전략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모든 여타 선교전 

략이나 전도 방법 그리고 다른 심리정신학의 이론과 방법을 부정승}는 것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46-48‘ 

38) Robert C. Leslie, Jesus and logotherapy (New York Abingdon Press 
1했)， 9 
39) James C. Crumbaugh, "1ρgotherapy as a bridge between religion and 
psychotherapy" Joumal cf Religion and Health 18 (J띠y 197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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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선교전략에 있어서는 데이튼(Ddyton) 과 프레이저 

(Fraser)가 여러 선교 전략들을 세 가지 전략4이으로 정리한 그 모든 내용 

이 통합된 ‘통합 선교 전략’이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소고에 

서는 앞서 본 연구의 한계에서 밝혔듯이 로고테라피가 북한 선교 전략으 

로써 내포하고 있는 필요성 및 가능성만을 논의하였다 

사이비적 유사 기독교 사상체제를 가진 북한사회의 주체사상은 실제에 

있어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지만， 진정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게 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각 

개인의 삶의 의미를 사회 정치적 생명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주체사상화를 구하는 것으 

로 세뇌 학습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 정치적인 생명의 의미를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도록 강요하는데 그렇게 왜옥된 

40) 데이튼(Edward R. Dayton) 과 프레이저 (David A Fraser)는 기존의 여러 

선교 전략을 아래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CD Standard-Solution Strategies: 이 선교 전략은 과거에 혹은 어느 특수한 환 
경의 사람들에 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던 선교 전략을 세계의 다른 여타 선교지 
에서도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의 문제는 각 지역의 각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회 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 

로 동일하다는 가설이 문제이다. 
~ Being-in-the-way Strategies: 이 선교 전략은 사람들의 어떤 전략 수립보 
다는 선교 현장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 
다 그러기에 이 전략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님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의 문제는 한사람이 아닌 두사람 이상의 
선교사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 

기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집할 수 있다는데 있다. 
@ Unique Solution Strategies: 이 전략은 각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독특하게 다르다는 근본 가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곳의 각 
선교 대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각각 독특한 환경의 독특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전략은 그러나 앞의 두 전략의 사용을 금하지 않으며 또한 새로 
운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도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다. 

Dayton, Edward R. and David A Fraser,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sm (Grand Rapids, iVI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Ð)),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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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정신 체제에 사는 북한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못 

찾아 내면적 공허감을 토로할 때 로고테라피는 훌륭한 북한선교전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복음 수용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존의 '4영리 I 혹은 ’전도 폭발 

이론I 등의 전도 방법보다는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구하며 공허해 

- 할 북한 사람들에게 로고테라피적 논리와 내용은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 발견은 물론 사람의 궁극적 삶의 의미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 

주는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다. 

로고테라피가 북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선교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부인하도록 믿게 하는 무신론적 사회주의 

사상인 주체사상교육을 논리적으로 학습 받아온 북한사람들에게 로고테 

라피의 차원이론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을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기독교인들이 마귀와 악령들을 대적하듯 기독교와 선교사를 대적해 

야할원수로서 세뇌받은북한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을직접 변증하 

는 것보다 일반 심리치유학인 로고테라피는 선교 변증의 접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주체사상의 사회 정치적인 생명 논법에 의해 생의 의미를 왜곡되게 

세뇌 학습 받은 북한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생의 의미를 찾으며 공허 

감을 토로할 때 로고테라피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 

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궁극적 생의 의미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의식하게 해주는 선교 전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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